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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석

입석은 길쭉한 자연석이나 그 일부만을 가공한 거석을 똑바로 세워 기념물 또는 신앙대상물로 삼는

유적을 말하며, 선돌이라고도 한다. 고인돌 열석과 함께 대표적인 거석문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고

학에서 일컫는 입석은 선사시대,특히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유적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입석은 세계 도처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와 서유럽에

밀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밖에도 근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분포가 미치고 있

다. 이들은 대개 고인돌 등 다른 여러 종류의 거석유적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분포에서도 서로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입석은 고인돌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숫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 분포는 거의 반도 전역

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넓은 분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단순한 구조와 대부분 단독으로

세워지는 유적으로서의 취약성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우리나

라에서도 입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세우거나 극히 일부만을 치석하여 세운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드물

게는 원래부터 있던 거석을 입석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형태는 주로 둥근뿔(원추)이나 둥근기둥(원주)

또는 모난뿔(각추)이나 모난기둥(각주)이지만 드물게는 넓적한 판석도 있으며, 높이는 1∼2m 되는 것

이 많고 서산 입석동의 경우처럼 6m 가 넘는 것도 있다.

기능은 대체로 입석에 얽힌 전설이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 또는 예배의 대상물로서의 성격

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입석 자체가 가지는 외형적 특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뚝 솟

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외경감을 불러일으키거나,그 형태가 흡사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여 생식기 숭배

같은 원시신앙과 결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입석에 대한 외경 또는 예배, 기원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은 원시사회에서 이루어진

정령숭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입석은 처음 세워진 이후 오랜 세월 동안 기념물 또는 신앙대상물

의 기능을 유지해왔는데, 근세에 이르러서 여기에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볏짚이나 새끼로 묶는 등 의

인화 또는 신격화시켜 마을의 수호신,기자암(祈子巖) 같은 역할도 담당해왔다.

순천시의 입석과 장승은 전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까지 조사된 것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승주읍 유평리 유천 입석

마을 앞에 입석 1기(基)가 있는데 자연석을 세운 것이다. 크기는 높이 90.5㎝, 둘레 90㎝이며,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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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도리에 혹처럼 불쑥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 인체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하고 있다.

2)승주읍 남강리 남정 입석

남향인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 있고,도로 건너 길가에 입석 2기가 나란히 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입석을 ‘탑’이라고 부르며, 마을의 액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큰 입석은 높이 90㎝, 너비

25㎝,두께 20㎝이고 작은 입석은 높이 65㎝,너비 35㎝,두께 20㎝이다.

3)승주읍 두월리 두모 적석입석

두월리 두모 입석은 두모마을 150m 전방 길 좌측의 냇가 건너편 논가에 있다.이 입석은 할석을 타원

형 형태(높이 270㎝, 지름 340㎝)로 쌓은 후 정상부에 소형의 주형입석(높이 90㎝, 너비 50㎝, 두께 30

㎝)을 세워놓은 형태이다. 이러한 적석(積石) 형태의 입석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내륙지역에 많이 분포

하는 것으로 몽고에서 기원한 북방문화의 한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입석은 두모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입구가 허전하여 만들었다고 하며, 돌탑이라

고 부르고 있다.현재 보존상태는 동쪽 하단부분만 약간 허물어져 있을 뿐 양호한 편이다.

4)낙안면 동내리 입석

마을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그 위에 걸쳐 있는 다리의 안과 밖에 입석이 1기씩 서 있다.그 형상이 거

칠게 다듬은 개처럼 보여 ‘개바구’라고 부르는데 안쪽에 있는 것을 ‘암캐’(높이 55㎝), 바깥쪽에 있는

것을 ‘수캐’(높이 80㎝)라고 부른다. 옛날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낼 때 이곳에 제물을 바치고 매구를

쳤다고 하며,주민들은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5)황전면 회룡리 신기 적석입석

마을 옆으로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좌측에 적석입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처럼 크게 개축하였다고

한다. 적석의 높이는 260㎝, 둘레는 800㎝이고 적석 위에 높이 40㎝의 주형입석이 있다. 이는 마을로

들어오는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6)황전면 회룡리 각문 입석

마을 도로 옆에 있는 이 입석은 그 위에 북처럼 생긴 원통형 바위를 올려놓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

으며, 이를 ‘북바우’라고 부르고 있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270㎝, 너비 200㎝이고 위에 올려진 바위는

높이 50㎝, 너비 90㎝이다. ‘북바우’에는 두 개의 전설이 있는데 하나는 앞산이 선비인데 옛날에 그 선

비가 앉아 북을 쳤다고 하고,다른 하나는 용이 용소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북바우에서 북을 친 후 승

천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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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황전면 덕림리 미초 적석입석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적석입석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꼭대기에 소형의 주형입석을 세웠다. 전체 높이는

약 4m 에 달하고 둘레는 11m 이다. 주민들은 이를 ‘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마을 앞산

이 마을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서 산이 떠밀려 갔기 때문에 산과 마을을 잇는 의미에서

‘탑’을 세웠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 입석이 마을의 액을 막아준다고 믿으며, 당산제를 지낼 때 신

체로 여기고 봉사(奉祀)하고 있다.

8)황전면 죽내리 내동 적석입석

마을 입구의 도로 좌측에 있는 이 적석입석은 ‘탑’이라고 부르고 있으며,정상에는 주형입석 대신에 콘

크리트로 만든 4H 표시판이 있다. 크기는 높이 200㎝, 둘레 640㎝이다. 한국전쟁 전까지 당산제를 모셨

으며,액막이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9)송광면 오봉리 오리치 입석

마을 앞에서 약 50m 의 입구 도로변에 당산이 있는데 이 당산나무 밑에 입석 1기가 서 있다. 크기는

높이 100㎝, 너비 40㎝, 두께 25㎝, 둘레 120㎝이다. 이 당산나무에서 약 50m 전방의 도로변에 석장승

이 있었다고 하나,지금은 없다.

10)송광면 오봉리 옥령 입석

마을 앞의 당산나무 아래에 입석 1기가 서 있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95㎝, 너비 35㎝, 두께 30㎝이다.

당산나무 아래 모정(유선각)이 있으며,현재 당산제는 지내지 않고 있다.

11)송광면 후곡리 입석

해발 약 900m 의 모후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을은 본래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가 두 곳이어서

양쪽에 적석으로 탑을 세웠다. 마을 앞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길가의 양쪽에 적석입석 2기가 있었는

데 새마을사업으로 없앴다고 하며, 마을 뒤로 50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원추형의 적석입석 1기(높이

2m )만 현재 남아 있다.이들 입석은 수구막이와 마을의 경계표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2)송광면 덕산리 죽산 입석

마을 입구 도로 우측에 오제석(烏啼石)이라고 새겨진 입석 하나가 서 있다. 자연석에 글씨를 새긴 이

입석은 지반이 넓은 바위에 세워두고 있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관리의 학정에 못 이긴 어떤 사람이 그 관리 선친의 유골을 훔쳐 땅에 감추어두었다. 마침내 그

관리는 선친의 유골이 도난당한 것을 알고 백방으로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그러던 어느 날 까마

귀가 한 곳에서 몹시 울고 있어 이상히 여긴 관리가 땅을 파보자 그 밑에 유골이 있었다. 이 일이 있

은 후 까마귀에 대한 공덕비를 세운 것이 현재의 오제석이라고 한다. 이 오제석의 크기는 높이 115㎝,

너비 55㎝,두께 24㎝이다.

13)송광면 우산리 내우 입석

이 입석은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아래에 있었던 적석입석이다. 마을이 주암댐 건설로 수몰되게 되자, 전

남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현재는 바로 인근에 조성된 고인돌 공원의 입구로 이전하였다. 적석 위

에는 2개의 주형입석이 있는데 크기는 큰 것이 70㎝, 작은 것이 40㎝이다. 모양이 남근석과 흡사해 다

산(多産)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14)송광면 월산리 추동 입석

마을 뒤쪽 논 가운데에 귀목나무 당산이 있고 그 아래에 입석 1기가 서 있다. 크기는 높이 220㎝, 너

비 50㎝,두께 30㎝이다.예전에 당산제를 지낼 때 제례를 갖추었다고 한다.


